
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는 4월 28일 2022년 진천군 중·장년층

(40~50대) 남성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인지행동 

심리극 브이알 헬스케어(VR Health Care)를 실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. 

이번 사업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김철한 센터장 및 ㈜마인드브

이알 이대엽 대표, 진천군보건소 김민기 소장, 진천군일자리지원센터 류혜선 센터

장, 진천지역자활센터 신성철 센터장, 진천군가족센터 손광영 센터장이 참여했다.

충북산업보건센터

진천군 중장년 자살 예방을 위한

업무협약식 체결
글 박진완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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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이 보기



브이알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이 메타버스 

기술을 통하여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 자신의 고민

이나 우울함의 원인을 직접 설명하고 상담을 받을 수 

있다. 이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가 비대면 

서비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바깥세상에 나올 기회가 

생겼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. 코로나 사

태가 지속되면서,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살인구가 

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중·장년층의 자살 시도율

이 많이 늘었다. 여성 또는 젊은 연령대에서는 그

나마 자신의 상황을 대화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

여 표출하는데 반하여 중년 남성은 과묵하고 표현

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. 이들은 실제로 다양

한 방법으로 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

옮기는 것을 어려워해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고 싶

을 때도 맨정신이 아닌, 술에 의존하거나 정상적

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화를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

다. 이러한 방법은 주변인들이 당사자를 더욱 외

면하게 만들어 대화 자체가 어렵게 되고 결국 극

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만든다.

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은 “중·장년 남성이 

과묵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인식부터 바꿔

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그는 “다른 나라도 남성에 

대한 선입견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”며 “술 

없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임, 공예 모임, 봉사 모

임 등이 스코틀랜드, 아일랜드, 캐나다 등에서 성

공적인 자살 예방사업이 됐다”고 말했다.

이에 적합한 사업이 브이알 헬스케어다. 이번 협약

으로 기관들은 중·장년 남성의 높은 자살 사망률

을 적극적으로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

로 보고 있다. 김철한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

보건센터 센터장은 “사회와 가정에서 기둥 역할을 

하는 중년 남성은 자신의 고민이 가족과 사회에 짐

이 되는 게 무서워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민을 말하

지 못하는 것 같다”며 “이 기술을 통해서 중·장년 

남성들이 가상현실 공간을 대나무숲이라 생각하고 

자신들의 다양한 고민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풀었

으면 좋겠다”고 전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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